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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서 노인이 지각한 울분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의 순차매개효과*

 심  회  현            이  영  순†

                      전북대학교 / 석사졸업      전북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울분 척도

(PTED Scale),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CERQ), 가족용서 척도, 자아통합감 척도를 사용하

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상치를 제거한 총 288명의 

설문지를 SPSS와 SPSS PROCESS macro model 6를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울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가족용서, 자아통합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울분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

략과 가족용서는 각각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울분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아통합감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관계에서 울분으로 고통을 느끼는 노인 상담 시 실제

적으로 유용한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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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고령

자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임상현, 장진이, 2022). 노년기는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며 삶에 가치를 적절히 부여

하고, 인생의 의미를 숙고하는 시기이다(임주

영, 2020).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정적인 사건 및 정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인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갈등 및 상처로 인해 미해결된 

정서들이 남아있어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김진휘 외, 2023), 이로 인해 노년기의 발

달과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위경선, 윤가현, 

2011).

인간의 심리사회발달단계를 8단계로 구분한 

Erikson(1963)은 노년기의 성공적인 발달과업을 

자아통합감의 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아

통합감은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 삶에 만족하며, 과거․현재․미래 간 조

화로운 견해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

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상태를 말한다(Elkind, 

1970; Erikson, 1963). 이는 노년기에 사회적으

로 요구되는 과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을 뜻

하며(Newman & Newman, 1993) 성공적 노화의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김애리, 2013). 

자아통합을 달성한 개인은 성숙함을 보이며, 

과거의 생활유형을 수용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과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

게 된다(임주영, 2020). 자아통합감의 달성은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성숙을 

높여 줄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우울감에 빠

지게 되고, 죽음에 대한 불안감까지 높일 수 

있다(Dezutter et al., 2016). 

자아통합감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

인으로 신체적, 사회적, 긍정 및 부정심리 변

인 등이 언급되는데(김일식 외, 2017; 김희경, 

2006; James & Zarrett, 2006), 그중 가족, 가족 

건강성, 가족 지지와 같은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숙, 전효정, 2022). 

또한, 노인은 가족의 지지 정도가 높고, 가족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았다(김

다희, 안정신, 2013; 신진주, 2009). 이처럼 가

족은 개인의 일생에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

는 데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존재이지만, 동

시에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 또한 될 

수 있다(Hargrave, 2004). 특히 가족을 중시하는 

공동체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노인들

은 가족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정신건

강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이준상, 김향아, 

2017).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핵

심적인 요소이며(김진휘 외, 2023), 노인들이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단

비, 2018). 즉, 노인에게 가족관계 갈등은 다양

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자아통합감을 저

해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 내에서 부당한 상처를 경험

한 노인들은 울분을 느낄 수 있다. 울분은 불

공정하고 부당한 경험으로 인해 배신감, 모욕

감, 복수심과 동시에 무력감을 호소하는 심리 

사회적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Linden, 

2003; Linden & Maercker, 2021). 즉, 상대방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또

는 자신들의 관계가 부당하다고 지각되었을 

때, 분개, 분노, 억울, 실망, 슬픔 등의 복합적

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Linden & Maercker, 

2021). 울분이 장기화되었을 때 외상후 울분장

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

로 이어져 침입 사고, 반추, 증오와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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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심, 부정적인 특정 사건에 관한 내용에 

대한 불만 등의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서로에게 불만을 가진 커플이나 이혼한 배

우자들의 경우, 손상된 자신들의 관계를 부당

한 관계로 느끼게 되면 이에 따른 부정적 감

정을 호소하게 된다(Linden & Maercker, 2021). 

이와 유사하게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한 여성 노인들의 경우에도 울분 등의 복합적

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양한 양상으로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세인, 서영석, 2022). 

또한, 가족관계의 갈등은 울분의 증가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nden et al., 2008). 

울분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부

정적 사건에 의해서 유발되는데(고한석 외, 

2014), 이는 특히 생활 범위가 가족으로 축소

되는 노년기 시기에 중요하다. 노년기에 접어

들수록 활동 범위는 줄어들고, 관계의 폭도 

축소되며(윤정원, 엄기옥, 2015)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된다

(Carstensen et al., 2003). 이러한 노년기 관계 

특성은 가족과 같은 중요한 가까운 사이에서 

부당한 상처를 입었을 때, 노인들이 울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은 노년기에 

인생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

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

다. 실제로 노인들은 가족관계에서 부당한 상

처를 받게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울분을 경험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응어

리진 마음을 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 보고되었다(고세인, 서영석, 2022; 김진휘 

외, 2023; 위경선, 윤가현, 2011). 본 연구는 자

아통합감과 중요하게 관련이 있는 대인관계인 

가족관계 내에서 상처를 입은 노인들의 울분

을 살펴봄으로써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한편, 인간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 

다양한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하여 부정적 정서

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한다. 정서조절은 개인

이 경험하는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

하며(Gross, 1998), 정서 자극 상황에서 전략적

으로 반응하고 균형감 있게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Salovey & Mayer, 1990). 특히 노년기에는 

정서조절이 중요시되며,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전략적인 인지적 처리 능

력을 활용한다(고선규, 고영건, 2009). 이와 관

련하여 Garnefski 등(2001)은 정서적으로 각성된 

정보를 인지적으로 다루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개념을 제시하였다(Thompson, 1991).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란 선행사건 초점적 반

응양식으로, 현재 상황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

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인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다(Gross, 1999, 2001). 이는 적응적인 전략과 

부적응적인 전략으로 구분되며,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보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을 사용했을 때 심리적 부적응과 불

편감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소희, 2004; 이서정, 현명호, 2008; 

이지영, 권석만, 2006; Garnefski et al., 2001). 

즉,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 변경하

기, 수용, 조망확대, 긍정적 재평가와 같은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심리적 어려움

을 완화할 수 있다(하혜신, 2007; Garnefski & 

Kraaij, 2007; Garnefski et al., 2001).

울분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여 기본적인 

믿음 및 가치관의 손상을 느끼게 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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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고한석 외, 2014). 부정적인 생활 사

건과 핵심 믿음 사이의 부조화로 인해 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은 부정적 상황의 평가와 해석을 바꿈

으로써(Gross, 2001) 울분 정서를 해소하는 데

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부정적 정서를 완화

하고 인지적 유연성을 촉진시켜 효과적인 대

처전략을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다(Cicchetti et 

al., 1995; Genet & Siemer, 201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통해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상황, 맥락의 긍정적 특징을 지각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

석이 가능해지며(정문경, 2014; Quaglia et al., 

2015), 그에 따라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울분을 

재해석함으로써 적응적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신병

리와 부적 상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

이 있었으며(이서정, 현명호, 2008), 이를 사용

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John & Gross, 2004). 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 변인 중 ‘수용’, 

‘다시 생각하기’는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김소희, 2004), ‘긍정적 재평

가’를 많이 사용할수록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

고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Garnefski & Kraaij, 2007). ‘긍정적 재평가’ 

뿐만 아니라 ‘계획 다시 생각하기’는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 수준과 관련이 있었

다(Balzarotti et al., 2016). 자아통합감이 노년기

의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정신건강 등의 

개념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Butler & Lewis, 

1973; Graney, 1975; Tobin & Neugarten, 1961; 

Wagner et al., 1983)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인 자아통합감과

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서조절과 더불어 용서는 자아통합감과 관

련이 깊은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유교적인 집단 사회 문화 속에서 가

족을 인생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삼을 정도로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로 인해 가족으로 인한 

아픔을 더욱 극명하게 경험하기도 한다(김귀

분 외, 2001; 임은기, 정태연, 2009). 이처럼 개

인의 일생 중 심리적, 정서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인 가족으로부터(이윤

희, 서수균, 2012) 상처를 받았을 때, 이를 부

정하거나 회피하고 연락을 단절할 수도 있으

나, 이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대처가 될 수 없

다(천재영, 이난희, 2011; Fincham et al., 2015). 

이때 가족용서는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울분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용서는 하나의 단일 개념이 아닌 복합적인 

개념으로, 용서를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Brakenhielm, 1993). 연구자들은 용서에 관하여 

다양한 조작적 정의를 해왔는데, Enright(1996)

는 용서를 부당한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가진 

부정적 정서, 사고, 행동 반응을 극복하고, 이

에 더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정서, 사고, 행

동 반응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오

영희(2011)는 한국인들이 주로 경험한 상처와 

용서 경험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용

서를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후에 생겨나는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더 나

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오영희, 2008).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

여 가족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가족용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 다툼으로 

인하여 받은 부당한 상처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부정적 정서, 사고, 행동 반응을 극복하고, 이

후 서로 간의 긍정적인 정서, 사고, 행동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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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윤희, 서수균, 

2012). 

용서 과정은 과거 상처 때문에 경험하는 분

노, 고통이 경감되고 그 자리에 공감의 감정

이 채워지며,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변하

는 등 심리적 치유를 도와(Menahem & Love, 

2013)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가족용서는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

를 회복할 수 있으며,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다(이윤희, 2010). 선행연구에서는 울

분의 비통함, 앙심을 품음, 무력감 등의 정서

적 요소들을 치료하는 데에 용서가 효과적

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Linden & 

Maercker, 2021; Wade et al., 2011). 실제로 고세

인과 서영석(2022)의 연구에서 한국 노인들은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울분을 경험했으나, 가

족을 용서했을 때 수용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용서를 한 자신에 대해 가치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가족관계에서 부당하고 

깊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울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가족용서가 치료적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용서는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Vaillant, 2002) 노인이 자

신의 과거를 주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고통스러운 감

정의 근원과 마주하며 자아통합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정

영숙, 2011; Allemand et al., 2013). 가족으로부

터 경험한 미해결된 상처와 울분이 지속적으

로 고통을 줄 때, 노인은 가족을 용서함으로

써 과거 갈등을 정리하고 수용하여 자아통

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고세인, 서영석, 

2022; 위경선, 윤가현, 2011; Derdaele et al., 

2019).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노인의 가족관계

에서 경험한 울분과 자아통합감 두 변인의 사

이에서 가족용서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용서를 결정하는 데

에 가해자의 행위의 의도성, 사과 여부와 같

은 상황적 요인들과 가해자와의 친밀도, 관계 

지속 여부와 같은 관계적 요인들 그리고 공감

이나 반추, 용서신념,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전은숙, 홍혜영, 

2012; 조수아 외, 2011; Girard & Mullet, 1997; 

McCullough et al., 2007; Weiner et al., 1991). 이

들 중에서도 심리적 요인은 변화와 개선이 가

능한 요인이므로, 상담 또는 치료적 장면에서 

용서를 이끌 수 있도록 개입하기 위해 더 중

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용서하기 위

해서는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고 건강

하게 노출하는 정서 표현 및 조절 능력이 필

요하다(이아름, 이민규, 2013). 이경순(2008)은 

용서를 경험한 45세 이상의 10명을 대상으로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용서과정을 분석하였는

데, 상대방의 가해로 입은 상처에서 증오기, 

고투기, 표현기를 거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한 태도나 생각을 인지적으로 재구

성하고, 불편했던 감정을 바꾸게 되는 재정의

기를 거치게 된 이후에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람들은 가족의 가해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저마다 다양한 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용서

를 촉진할 수 있다(정성진, 2011; Hodgson & 

Wertheim, 2007). 또한, 가족용서가 부당한 상

처를 준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사고, 

행동을 극복하는 과정임을 고려한다면, 개인

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방식이 용서를 

이끄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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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

략의 하위요인 중 ‘조망확대’와 유사한 ‘사회

적 조망 수용능력’의 발달이 용서와 관련이 

있었으며(Enright, 1996) ‘수용’은 용서와 상관

관계를 보였다(정성진, 2011). 정성진(2011) 연

구에서 용서의 각 과정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의 관계성이 드러났으며, 김인경

과 홍혜영(2013)의 연구에서는 외상 관련 복합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에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과 그 하위요인인 계획 다시 생각하

기, 수용이 용서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정서조절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한 연구들에서는 적응적 정서조절과 

정서 회복 능력이 용서 경향성을 예측한다는 

것을 보고해왔다(Hodgson & Wertheim, 2007; 

Rizkalla et al., 2008).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

들은 포괄적인 대인관계에서 용서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에서 지각

한 울분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의 순

차매개효과를 확인해봄으로써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울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노인들이 

가족관계에서 울분 감정을 경험할 때(고한석 

외, 2014),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

하여 가족들에게 가진 부정적 정서를 조절함

으로써 가족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자아통합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울분 감정이 지속되었을 때 치료하지 않는다

면 만성화되어 심한 심리적 고통과 증상을 겪

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Linden & Maercker, 

2021) 이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노인에게 울분이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이 덜 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박정연, 2023). 또한, 용서는 각

각의 관계 속에 처한 사람들의 역할과 심리적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에 영향을 크게 받

음에도 불구하고(Fincham, 2000; McCullough & 

Hoyt, 2002), 선행연구들에서는 포괄적인 대상

을 상대로 한 용서만 살펴보아(김미선, 홍혜영, 

2015; 정성진, 2011; Hodgson & Wertheim, 

2007) 노인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족이라

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노인 내담자가 가족관

계에서 울분을 경험할 때 보호 요인을 검증함

으로써 자아통합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이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가족용서, 

자아통합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이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는 각각 매개효과를 

갖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이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가 순차매개효과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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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2024-02-020-002)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만 65세 이상 남녀 노인 3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목적을 설명한 지시문을 제시한 뒤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 표지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되도록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00부의 설문지에

서 이상치를 제거하여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28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146명(50.7%), 여

성이 142명(49.3%)이었으며, 만 65세~69세가 

205명(71.2%), 만 70세~79세가 79명(27.4%), 

만 80세 이상은 4명(1.4%)이다. 또한, 참여자 

중 미혼 13명(4.5%), 동거 중인 기혼자는 219

명(76.0%), 별거 중인 기혼자 16명(5.6%), 이혼 

17명(5.9%), 사별 21명(7.3%), 기타 2명(0.7%)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의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Linden 등(2009)이 개발한 척도를 

신철민(2011)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후 울분장애 자기보고식 척도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cale [PTED 

Scale])를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가족

관계 내에서 생겨난 부정적 사건을 생각하게 

한 뒤, 현재 경험하는 심리상태, 정서적 반응 

등을 표시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지난 1년 동안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대한 울분 반응을 측정하는 총 19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0점: 전혀 아니다, 4점: 아주 많이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울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철민

(2011)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7이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가족관계에서의 울분 신

뢰도는 Cronbach’s α=.96이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하고 김

소희(2004)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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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Cognitive Emotion Regul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으며, 총 36문항 중,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16문항을 제외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CERQ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

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5가지의 

적응적인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 보고

형 척도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거

의 그렇지 않다, 5점: 거의 항상 그렇다)로 구

성되어 있다. 김소희(2004)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서는 신뢰도 Cronbach’s α=.94이다.

가족용서

가족용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영희

(2011)가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를 조사하여 개

발한 한국인 용서척도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경험을 생각하게 한 뒤, 현재 가족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에 표시하도록 하였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

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점이 높을수록 용서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오영희(2011)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서는 신뢰도 Cronbach’s α=.87이다.

자아통합감

노년기의 자아통합감 정도 측정을 위해 최

수현과 김혜리(2016)가 개발한 자아통합감 척

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6문항과 ‘과

거수용’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

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최수현과 김

혜리(2016)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7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78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7.0을 

이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하고 변인 간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청 도구

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울분이 자아통합감

에 미치는 영향과 울분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과 가족용서를 매개로 자아통합감

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이용하였다. bootstrapping 방

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bootstrapping 횟수는 95% 신뢰수준에서 5,000

번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왜도의 절댓값은 .795 이하이며, 첨도

의 절댓값은 .549 이하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

댓값이 2를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절댓값이 7

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은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r=-.157, p<.01), 가

족용서(r=-.485, p<.001), 자아통합감(r=-.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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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울분 1 　 　 　

2.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157** 1 　 　

3. 가족용서 -.485*** .240*** 1 　

4. 자아통합감 -.496*** .414*** .482*** 1

평균 1.060 3.237 3.196 3.615

표준편차 .711 .726 .658 .502

왜도 .795 -.077 .228 -.023

첨도 .129 -.549 .281 -.169

주. **p<.01, ***p<.001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경로 B SE t
95% 신뢰구간

모형검증
LLCI ULCI

울분 →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160 .060 -2.682
**

-.277 -.043
R

2=.025

F=7.195
**

울분 → 가족용서 -.425 .048 -8.918
***

-.518 -.331 R
2=.263

F=50.923
***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 가족용서 .153 .047 3.269
**

.061 .244

울분 → 자아통합감 -.231 .037 -6.244
**

-.303 -.158
R2=.408

F=65.197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 자아통합감 .209 .033  6.425

***
.145 .274

가족용서 → 자아통합감 .191 .041  4.712
***

.111 .271

주. 
**

p<.01, 
***

p<.001

표 2. 울분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 검증

p<.001)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가족용서(r=.240, p<.001), 자아통합감

(r=.41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가족용서는 자아통합감(r=.48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울분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의 매개효과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

족용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SPSS PROCESS macro model 6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2에 제시한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울분은 매개변인인 적응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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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Ind1

(울분→정서조절→자아통합)
-.033 .014 -.067 -.007

Ind2

(울분→가족용서→자아통합)
-.081 .019 -.122 -.045

Ind3

(울분→정서조절→가족용서→자아통합)
-.005 .003 -.011 -.001

표 3.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지적 정서조절 전략(B=-.160, p<.01)과 가족

용서(B=-.425, p<.001) 그리고 자아통합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B=-.23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1 매개변인인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제2 매개변

인인 가족용서에 유의한 정적 영향(B=.153, 

p<.01)을 미쳤으며, 또한, 자아통합감(B=.209,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2 매개변인인 가족용

서는 자아통합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B=.19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 모형에서 나타난 세 개의 간

접효과(울분→정서조절→자아통합, 울분→가족

용서→자아통합, 울분→정서조절→가족용서→

자아통합)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을 사용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bootstrapping 표집은 5,000번으로 설정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매개효과1(Ind1: 울분→정서조절→자아

통합)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33, 95% CI [-.173, -.017]). 또한, 매개효

과2(Ind2: 울분→가족용서→자아통합)는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081, 95% CI [-.122, -.045]) 매

개효과3(Ind3: 울분→정서조절→가족용서→자

아통합)은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5, 95% CI 

[-.01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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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의 

개별 매개효과와 순차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

써, 노인들이 가족관계에서 울분을 느낄 때 

개입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가족용서, 자아통

합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요 변인 모

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가족용

서, 자아통합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울분으로 인해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고한석 

외, 2014; Yoo et al., 2021), 울분을 겪고 나면 

용서가 어려워진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Linden & Maercker, 2021; Wade et al., 2011). 

또한,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

이 자아통합을 저해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다희, 안정신, 2013; Dang et al., 

2021). 이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있어서 울분 

정서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가

족용서, 자아통합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과 가족용서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며(김수완, 2015), 수용 및 긍정적 재평

가와 같은 적응적인 인지적 전략을 사용할 때 

자아통합감이 달성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함

께한다(김지현 외, 2016; 장성옥 외, 2004). 즉, 

노인의 자아통합감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과 가족용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용서는 자아통합감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용서가 자아통합감을 높일 수 있다

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며(임주영, 

2020; 정명숙 외, 2017), 노인의 가족용서가 자

아통합감과 밀접한 상관이 있어 주목할 필요

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이 자아통

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과 가족용서의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

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

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은 자아통합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아통합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울분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인지적 평가의 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Garnefski et al., 2001), 정신건강에 매

우 중요한 전략이다(고선규, 고영건, 2009). 본 

연구 결과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울분을 유발하는 부적응적 사고 및 신념을 보

다 적응적인 대안으로 변화시키는 인지적 재

평가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울분을 유발한 사건에 대한 관점을 인지적으

로 변화시킨다면 울분을 일으킨 사건이 변화

되지 않더라도 자아통합감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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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옥 외, 2004). 즉, 가족에게서 경험한 미

해결된 상처로 인해 노인이 울분을 호소할 때, 

상담자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개

발하고 적용해봄으로써 개입할 수 있을 것이

다. 긍정적 초점변경, 조망확대, 수용, 긍정적 

재평가, 계획 다시 생각하기 방략을 사용하여 

가족으로부터 경험한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고 삶을 수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과 자아

통합감의 관계에서 가족용서의 매개효과를 확

인한 결과,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은 자아

통합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

족용서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용서는 자

아통합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울분을 느꼈을 

때 가족용서를 통해 자아통합감을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용서가 울분에 치료적

이고, 자아통합감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임주영, 2020; 정명숙 외, 

2017; Derdaele et al., 2019; Linden & Maercker, 

2021; Wade et al., 2011), 가족용서가 가족 간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심리적 회복에 효과적이

라는 것을 밝힌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윤희, 

2010). 가족을 용서하려는 태도는 가족으로부

터 경험한 고통스러운 경험, 증오 감정을 받

아들이는 과정과 자아통합감을 달성하는 발달 

과제의 중심 요소인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Derdaele et al., 2019). 

특히 가족용서는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일으

키는 과도한 분노를 줄이고 해소하는 데에 유

용하며, 불편하고 악화된 부모, 형제자매, 인

척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된다

(Enright & Frtzgibbons, 2000). 부당한 상처를 준 

가족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용서는 개인 내적인 것으로, 자기치유

와 자기회복을 통해 부당하게 입은 상처를 치

료할 수 있으며(오영희, 1995) 내부의 정신적

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김광수, 

1999).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 변화뿐만 아니

라 개인 내적으로 상처를 준 가족과 그 상처

를 수용하며 마음이 정화될 수 있고 나아가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며 자신의 삶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세

인, 서영석, 2022; 이경순, 2008; Hook et al., 

2009; Menahem & Love, 2013). 따라서 노인들에

게 치료 장면에서 가족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과거에 입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

지며 현재의 삶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관계

에서 상처를 받은 노인들이 울분을 경험하여 

자아통합감을 높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용서를 통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를 순차매개

하여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이 자아

통합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

를 거쳐 자아통합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순차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이 자아통합감에 부적영향을 줄 때, 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가족용서가 순차

적으로 매개하여 자아통합감에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노인이 가족으로

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울분을 경험하게 되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정서를 

안정시키고자 하고, 이를 통해 인지적인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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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족을 용서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용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

다(정성진, 2011; Hodgson & Wertheim, 2007). 

본 연구 결과는 치료 장면에서 노인 내담자가 

가족관계에서 울분을 느껴 고통을 받을 때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도록 개

입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가족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 

자아통합감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울분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 울분 연구는 주로 20-30대

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노인을 대상으로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이 

가족을 대상으로 울분을 느꼈을 때 자아통합

감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울분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

다. 또한,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적 변인들로 우울, 불안뿐만 아

니라 울분이라는 정서까지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받은 부당한 상처 경험을 호소할 때 울분 정

서를 확인하고, 치료자가 이러한 정서를 조절

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관계라는 관계적 맥락

에서 노인의 울분과 용서를 살펴봤다는 데 의

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울분을 정책 문제, 

차별 경험,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적 맥락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김세희, 2022; 

어진아, 이승연, 2021; 이배성, 2021), 이는 울

분이 부당함과 불공정함의 지각, 정당한 세상

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는 변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갈등이 

필연적이며, 개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부당한 

상처를 받았다고 지각하고 가족관계에서 불공

정함을 느낄 때 울분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에서의 울분 경험

이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

으로써 관계적 맥락 속에서의 울분 탐색과 개

입의 중요성을 밝혔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가

족용서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용서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에서 지각한 

울분의 보호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가족용서

를 이끌 수 있도록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개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에서 울분을 겪고 있는 노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에 용서를 활

용하거나,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가

족 갈등으로 인해 울분을 겪는 개인에게 개입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용서 프로그램은 수가 많지 않으며

(정명숙 외, 2017), 용서를 다루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중 1회기 또는 2회기로 짧게 진행하

여(서경현, 2015; 서석희, 이정윤, 2008; 한상미, 

이봉건, 2012) 진정한 용서를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활용한 노인 

대상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고령자 상

담 장면에서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

에게 용서를 이끌고 자아통합감을 높이는 등

의 실제적인 개입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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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 신뢰도 

Cronbach’s α가 .87로 검증되어, 노인 집단에서 

신뢰성 있는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에 개

발된 가족용서 척도는 FFS-K가 유일한데(이윤

희, 서수균, 2012), 해당 척도는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개발되어 노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

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인 용서 척도 단

축형(오영희, 2011)을 가족용서로 수정하여 사

용하였으며, 노인 집단에서도 신뢰성 있는 척

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노인을 포함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가족용서 척도가 개발된다면 더욱 활발한 

용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

기 때문에 표집이 초기 노인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하며, 자기보고식 척도의 사용으

로 응답자의 방어적 태도가 개입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특히, 울분 척도의 경우 가족에 대

한 갈등 혹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므로 답변

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

에서는 면접과 같은 다양한 수집방법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후기 노인까지 포함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지

각하는 울분과 용서 수준을 알아보는 데 초점

을 두고 있어, 가족 내의 다양한 하위체계 간 

일어날 수 있는 차이는 탐색하지 않았다. 특

히 용서 수준은 가족의 각 하위체계마다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울분의 정도가 심각한 

임상 집단뿐만 아니라 비임상 집단을 포함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PTED 

임상 집단만을 대상으로 변인 간 관계성을 연

구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는 연구 대상자의 현재 가족동거 여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

나 동거 여부에 따라 변인 간 수준 차이가 존

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를 함께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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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perceived embitterment in family relationships on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family forgiveness, and ego-integrity among the elderly. Data were collected 

from individuals aged 65 years old and above using a self-reported scale measuring embitterment,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family forgiveness, and ego-integrity. A total of 28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model 6.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embitterment,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family forgiveness, and ego-integrity 

Among these variables,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family forgiveness exhibited 

both sequential and partial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bitterment and ego-integrity. The 

results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impact of embitterment on ego-integrity among the elderly, 

highlighting the potential role of emotion regulation and forgiveness as protective mechanisms. These 

findings offer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unseling elderly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family distress 

caused by embitt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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